
민중은‘환생’한 예수

1. 예수는‘영웅’이 아닙니다

습성이라는 것이 사람을 노예로 만 듭니다. 그중에도 재래적인 가 

치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가  

령 영웅주의가 그런 것 입니다. 과거에는 역사를 한 영웅이 만들어낸 

다고 확신했습니다. 한 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 때 실제로 싸운 것은 

졸 병 들 이 오 ，그들의 피 를  대가로 얻은 것 인 데 ，그  전쟁을 유발한 한 

영웅이 홀 로  싸워 승리한 것 같은 표 현 과  역사 서 술 을  해왔습니다. 

이게 바로 “재주는 곰이 넘고 돈 은  떼놈이 받 는 다 ”라는 말의 실질적 

동의어가 아 니겠습니까? 이런 버릇은 우 리 로  하여금 어떤 중심인물 

에게만 모 든  관심을 쏟 고  이른바 ‘주 변 ’의 사람들이라든지 역사적 

혹 은  자연적 조건들은 아주 무시해버리게 만들었습니다.

무슨 책 을  읽거나 사 물 을  보는 데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연유로 

주변적인 것에 대해서 무 관 심 한  버릇이 습성화되어 애당초에 그런 

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편견이 생겨버리지요. 나는 오랫 

동 안  예수에게만 집중하고 그 가 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과 여러 조건 

들 은  모 두  예수를 부각시키는 도 구  정 도 로  무시해왔지요. 그러나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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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을  만나고부터는 복 음 서 를  보면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

주 의 를  기울이게 되 었 고 ，그렇게 되면서부터는 월씬 더 구체적이며 

입체적인 예수를 발견할 수  있었습니다.

그런데 이런 영웅주의말고도 어떤 책에나 이야기에서도 그  큰  줄  

거리에만 관심하고 그  줄거리를 형성하는 주변적인 것으로써 보이는 

사실을 완전 무 시 하 는  습성이 있습니다. 이것을 일종의 주제주의 (主 

題主 義 )라 고  할 까 요 ? 그래서 가끔은 바 로  이 주제에서 소외된 사실 

에 주목함으로 한 시대의 상황이나 혹 은  한  인물의 본질적 문제들의 

일단을 문 제 로  삼아보고 싶어집니다.

2. 왜 마 르 코 는  ‘ 만 나 자 ’ 는  약 속 만  남 기 고  붓 을  놓 는 가

마르코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읽어봅시다.

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헤로데왕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 

다 . 그리고 사 람 들  가운데 더러는 ‘세 례자 요한이 죽 은  자  가운데 

서 살 아났다. 그래서 그 가 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 이 다 ’ 하고 더러 

는  ‘그 는  엘 리 야 다 ’ 하고 말하고 또  더러는 ‘옛 예언자들과 같은 

한 예 언 자 다 ’ 하고 말했습니다. 그 러 나  헤로데는 예수의 소문을 듣  

고  ‘내가 목 을  벤 그  요한이 살아난 것 이 다 ’ 하고 말했습니다.

이것은 극히 짧은 단락입니다. 그런데 이 단락에서 일반적으로 사 

람들의 뇌리에 박이는 주 제 가  무 엇 일 까 요 ? 세례자 요한을 불법으로 

죽인 안티파스의 불안과 공 포 가  그 주 제 가  될 것입니다. 우리는 우리 

가  알고 있는 이야기들 속 에 도  그런 식의 주제들을 무수히 많이 알고


